
소• 돼지가격전망

소

당분간 초강세

새호해 들어 산 

지 소 값이 큰 

폭의 오름세를 

보이고 있다. 

산지 소 값이 

이처럼 호조를 

보이는 것은 설 

명 절 특수를 앞두고 유통업자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 

수요는 늘었지 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 

석된다. 현재의 소 값의 상승은 설 명절을 앞둔 연례 

적 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예전과 다른 양상 

을 보이고 있다. 소 값 상승에 대한기대심리로 농가 

들의 번식 의향이 높아져 가임 암소가 지속적으로증 

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미국산 쇠고기 수입지 연 

으로 시 판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소 값이 더 오를 것 

으로 기대한 농가들이 시장 동향을 관망, 출하를 늦 

추고 있어 가격 이 상승한것으로 예상된다. 전문가들 

은 현재와 같은 소 값 강세 현상은 앞으로 지속되기 

보다는 곧 조종 국면에 들어 갈 것으로 조심 스럽 게내 

다보고 있다. 특히 설 명 절 특수가 지나고 미국산 쇠 

고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입될 경우, 소 값 하락은 피 

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 특히 전문가들은 

향후송아지생산 잠재력을나타내는가임 암소가늘 

어 국내 한육우 사육마릿수가늘고 , 미국산 쇠고기가 

본격 수입될경우 쇠고기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할가 

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따라서 지나친 기대심리로 

소 값 추이를 관망하기 보다는 계획 대로 정 상 출하와 

고급육 생산에 임하는 것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 

이라고생각된다.

돼지

소폭의 등락 속에 안정세 유지

돼지 값이 상승세의 안정된 흐름 속에 3,40원대 

를 축으로 소폭의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. 국내산 돼 

지고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이 저 렴한 수입산 돼 지 

고기가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

국내산 돼지가격 이 지금처 럼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

것은 농장에 만연한 각종 소모성질병으로 인 한 폐 사 

율 증가로 돼지의 출하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판 

단된다.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돼지의 사육두수는사 

상최 고를 기록하고 있다. 지난해 발생 한 조류 인플루 

엔자에 의 한 대체소비가 여 전히 지속되 고 있고, 급상 

승한 한우가격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판매가 다른 

육류로 이탈하지 않는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. 

돈가에 가장 큰 영 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미국산 쇠 

고기의 국내 유입도 검 역단계에서 세차례에 걸친 뼈 

문제로 인해 당분간은 수입 이 어 려운 상태로 상반기 

에는국내시장 유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

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

소비량이 20%를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산 

돼지고기 의 수입 량은 지 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 

인다. 다음달에 우리나라 최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 

다.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국내의 돼지고기 소비 

량은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다. 이러한 꾸준함을 유 

지• 상승시키기 위 

해서는돼지의 소모 

성 질병을 줄여 국 

내 돼지의 출하물량 

을 안정적으로 이끌 

어야할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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